
주님의 평화가 존경하는 조경래목사님!

송원교회 성도님들께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사 드립니다. 필리핀 깜덴 홍성욱 선교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깜덴은 마닐라 수도권지역이라 5월 31일까지 봉쇄가 되어서
전면 모든 종교활동 금지, 모든 직장.학교 금지, 공공 교통 운송수단 운행금지.
저녁 8시 이후 통행금지, 낮에도 한가구에 한명만 밖으로 나가서 생필품을 살수가 있었고
주거지 밖으로 이동제한이 있어서 교회도 방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6월 1일부터 조금 완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모든 종교 활동과 공공 교통 운송수단 금지 되고 
있습니다 깜덴 교회와 그 지역은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깜덴은 도시빈민 지역이고 하루벌어 하루사는 분들이 많고 홀로된 노인들들 많아서
생계가 막막하고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도 있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똑같은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깜덴에 한결같이 
사랑으로 후원과 협력해 주신 송원교회 덕분에 꼭 필요할때 쌀과 생필품들을 나눠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의 상황에서 깜덴 교인들의 진실된 신앙을 볼수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에 오지 못해서 각자의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인들이 집에서 매일 찬양과 기도.성경읽기와 성경필사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쌀
을 사서 나눠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교인들도 쌀과 물질이 필요한데.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소중한 물질을 더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 주는 모습은 목회자인 저를 행복하고 보람되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쌀이 부족하고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쌀과 생필품들을 나눠 주는 사역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가 폐쇄되었는데 빨리 열려서 예배 드릴수 있도록 하루벌어 
하루사는 깜덴 교인들이라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생계와 생존의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2) 깜덴 교인들이 빈민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교인들
이 되도록 계속 쌀과 생필품들을 나눠주는 사역을 할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아멘

누구에게도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이지만 더 어려운 깜덴에 협력 선교해주시고 귀한 물질로 
사랑을 나눠 주신 송원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주심과 복주심이 송원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늘 함께 하시기를 기
원합니다

- 깜덴 홍성욱 선교사 드림 -


